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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요 인사이트

여전히 비영리들은 전통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통 미디어와 공유/협업 미디어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필요성에 비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디어의 계정이 없는 기관일수록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

비영리 종사자들은 미디어의 활용이 적은 이유가 재원 및 인력 부족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요인은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의 리더의 적극성’과 

‘혁신 지향적인 조직문화’였습니다.

2.

따라서 비영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활용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혁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영리의 현명한 미디어 활용을 돕는 다음세대재단입니다.

다음세대재단은 올해도 비영리 미디어 활용도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이신 김은미 교수와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주은수 교수가 공동 연구한 

‘2014년 비영리단체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보실까요?



알아두기! 

휴대폰 문자, 팩스,
전화통화, 면대면 회의

전통 미디어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모바일형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 밴드),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메신저, 이메일

소통 미디어

사진/동영상 공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웹 문서 도구 (구글 문서, 에버노트 등), 
클라우드 서비스 (드롭박스, 다음 클라우드), 일정관리/할 일 관리

공유/협업 미디어



아직은 비영리와는 덜 친한 소통, 
공유미디어

01. 



소통 미디어와 공유 미디어의 서비스별 계정보유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한 기관 대부분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갖고 있는 반면, 그밖에 미디어 계정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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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미디어 계정의 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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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소통 미디어에 대해 가장 높지만, 실제의 활용도는 여전히 전통미디어가 

가장 높았습니다. 공유/협업 미디어는 필요성과 활용도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필요성 인식과 활용도 

활용
충분

활용 부족 활용 부족

전통 미디어 소통 미디어 공유/협업 미디어

* 5점 척도
필요성 인식

실제 활용도

3.43

3.30

3.46

3.04 2.64

2.10



3.34 2.40 3.85 2.54
2.80 2.28

필요
하다

불필요
하다

조직원 개인과 기관
모두 계정 없음

조직원 개인은 계정이 있으나
기관계정은 없음

조직원 개인과 기관
모두 계정 있음

소통 미디어 공유/협업 미디어

사용해 보지도 않고 필요성 낮게 인식!

웹 문서 도구와 소셜 미디어의 필요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웹 문서 도구 계정 여부와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

보통
이다

* 5점 척도



비영리가 소통, 공유 미디어와 
덜 친한 이유

02. 



비영리 응답자는 미디어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설문 결과, 많은 분들이 재원 및 인력 부족, 활용법을 배울 여력이 없음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영리가 생각하는 장애요인

소셜 및 공유/협업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재원 및 인력이 부족해요.”

2. “활용법을 배울 여력이 없어요.”

3.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4. “장비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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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3.09

3.08

* 5점 척도



그런데 과연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처럼 재원과 인력 부족이 미디어 활용에 직접적인 요인일까요?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근자 및 재정 규모에 따른 계정 보유도를 조사한 결과 소통,
공유/협업 미디어와 상근자 규모, 재정 규모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근자 및 재정 규모에 따른 계정 보유도 

소통 미디어 공유/협업 미디어

62 62 65 61 61 63 64 60

25 25 25 33 25 24 27 26

0~2명 3~5명 6~20명 21명 이상 1억 미만 1~2억 2~5억 5억 이상

* %



미디어 활용도에 영향을 주는 실제 요인

소통 미디어 공유/협업 미디어

그렇다면 미디어 활용도에 영향을 주는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요?

미디어 활용도에 대한 리더의 적극성과 혁신적인 조직문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합중시 문화 상명하달식 문화

* 위의 수치 결과는 비영리조직의 미디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와 예산, 조직문화, 리더십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표시된 수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표준화 계수( β )로 값이 클수록 미디어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리더의 적극성

0.26 0.27

0.22 0.19

0.11 0.10 0.20

2. 모험/혁신 문화



비영리가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는
2가지 해법 !

03. 



비영리가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는 2가지 해법 !

리더의 
적극적인 태도

혁신 지향적인 
조직 문화

!


